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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독성을 측정함에 있어 관점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로 다
른 읽기 매체들을 사용하여 동일한 뉴스 기사에 대해 가독성을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결과를 사용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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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에 있어 글의 구성뿐만 아니라 흥미 관점을 추가하였으며, 이로부터 가독성의 요소들이 글의 구성 관
점과 흥미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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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독성(Readability)이란 글을 읽음에 있어 얼마나 쉽

게 쓰여 있는가(well-written)[1], 얼마나 흥미로운가

(interesting)를 의미한다[2]. 가독성은 글을 읽음에 있

어 난이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글을 가르

치고자 측정하게 되었다[3]. 일반적으로 가독성은 가독

성을 결정하는 각 요소(factor)들에 의해 측정된다

[4,5,6,7]. 자연언어처리 관점에서 가독성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글의 길이, 명사구 또는 동사구의 비율, 대명

사의 비율 등이 존재한다[4]. 최근 들어 교육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가독성을 구하거나 가독성

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소를 제안하는 연구들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4,5,8].

기존의 자연언어처리 측면에서의 가독성 측정 연구들

은 주로 인쇄물에서 집중되어 왔다[4,5,6,7]. 하지만, 

최근 들어 읽기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용자는 인쇄

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여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각 읽기 매체들은 

매체들 마다 특성이 존재하므로 동일한 글이라도 가독성

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방법들은 글의 구성

(well-written) 관점만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측정하였다

[2,4,5]. 하지만 가독성은 글의 구성뿐만 아니라 흥미도

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을 측정함에 있

어 각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읽기 매체의 다양성 및 가독성의 다양

한 관점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측정하고 다음의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독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인쇄

물과 휴대용 기기에서 각각 다른 중요도로 적용 될 것인

가? 2) 가독성을 측정하는 관점에 따라 가독성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달라지는가?

본 논문에서는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인쇄물, 스마트

폰, 태블릿에서 글의 구성, 글의 흥미를 반영하여 가독

성을 측정한다. 같은 글에 대해 인쇄물과 휴대용 기기에

서, 가독성을 결정하는 요소들과 가독성이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글의 구성을 나타내는 

관점과 흥미도의 관점에서, 가독성의 요소와 가독성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관점마다 비교하며, 관점

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살펴본다.

본 실험은 60개의 뉴스 기사에 대해 4명의 실험 대상

자로부터 가독성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첫 번째로 

각 읽기 매체에 대해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보인 요소

들이 서로 다름을 보이며, 이를 통해 읽는 매체마다 가

독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관점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글의 구성 측

면에서는 읽은 매체들이 서로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영향

을 받는 반면 글의 흥미 측면에서는 읽은 매체에 관계없

이 요소들이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글

의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매체마다 차이점을, 글의 흥미 

측면에서는 매체가 무관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가독성 측

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가독성 

측정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다루고,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가독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다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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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가독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많이 진

행되어왔다. 현재까지 가장 보편하게 널리 쓰이고 있는 

측정 방법들은 주로 단어의 길이나 문장의 길이 또는 쉬

운 단어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6,7]. Flesch

는 가독성을 “읽기의 쉬움” 이라 표현하고 말뭉치로부

터 무작위로 100개의 단어를 선정, 단어의 평균 길이와 

문장의 길이를 이용해 가독성 측정 공식을 도출하였다

[6]. 이후 첫 번째 식을 보정하여 말뭉치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도록 가독성 측정 공식을 확장하였다[7]. 이를 

Flesch-Kincaid 식이라고 하며 현재까지도 교과서나 교

육을 목적으로 한 책의 난이도를 측정하는데 쓰이고 있

다. Dale은 3천개의 쉬운 단어 리스트를 미리 정의해두

고,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평균 길이와 그 목록에 해당

하는 단어의 백분율을 이용하였다[2]. 위 연구들은 단어

의 길이나 문자의 길이 등 글의 표면적인 요소들만을 이

용하여 가독성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구문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가독성 측정을 할 수 없다

는 한계를 보인다[5].

앞선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독성을 측정

하는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고 가독성의 측정 성능을 

높이기 위한 요소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4,5]. Thomas et al.은 프랑스어를 외국어로 쓰

는 사람들에게 맞는 새로운 가독성 측정 공식과 함께 기

존 요소를 포함하여 46개의 요소들을 제안하였다[5]. 크

게 어휘, 구문, 의미 그리고 프랑스어의 특성을 반영하

는 요소와 같이 크게 4개로 분류하여 정의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가독성을 측정하였다. Pitler et al.은 글

의 어휘, 구문, 담화를 나타내는 요소와 가독성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4]. 제안한 방법은 실험자가 글을 읽어 

글에 대한 가독성 점수를 매긴 다음 그 점수와 가독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간의 상관계수를 구했다. 상관계수

를 이용하여 그 요소가 가독성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주

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장 당 

동사구의 평균 개수 및 글의 길이, 담화와 관련된 요소

들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음을 보였다. 하지만 위

의 방법들은 인쇄물 이외의 다른 읽기 매체들을 고려하

지 않았으며, 글을 읽는 관점 또한 글의 짜임 및 구성

(well-written)만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측정하였다는 단

점을 지닌다.

3. 가독성 측정

일반적으로 글 가 주어졌을 때 가독성 은 가독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 와 그 요소들의 중요도 를 사

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2,4,5,6,7]. 각 요소들이 가독성

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을 하면 가독성은 

수식 (1)과 같이 선형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1)

각 요소의 가중치는 측정된 가독성 점수와의 선형 회귀

(linear regression)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독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4]에서 제

안한 요소들 중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 8가지를 선택

하여 사용한다. 각 요소는 표면(Superficial), 어휘

(Lexical), 구문(Syntactic), 문장의 연결성(Sentence 

Continuous)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한다.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면적인 요소

표면적인 요소(Superficial factor)는 글의 구성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요소들이다[4,5]. 본 논문에서는 

글의 길이(TL), 평균 문장 길이(SL), 문장 당 평균 어절 

수(WS), 어절 당 평균 어절 길이(CW)를 사용하였다. 글

의 길이는 글의 양을 측정하며 글이 지나치게 길게 되면 

글의 흐름이 쉽게 끊길 수 있다. 글의 길이와 문장 당 

평균 단어의 수는 수식어구의 영향을 받는다. 수식어구

가 많으면 글의 길이와 문장 당 평균 단어 수도 같이 길

어지거나 증가한다. 반대로 수식어구의 수가 적으면 글

의 길이와 문장 당 평균 단어수가 같이 짧아지거나 줄어

든다. 어절 당 평균 어절 길이는 전문용어와 같은 복합

명사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어휘적인 요소

어휘적인 요소(Lexical factor)는 글이 말뭉치로부터 

자주 나오는 단어들로 구성되어있는지를 반영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니그램(unigram) 모델로부터 글에 쓰인 단

어에 대한 확률을 구하였으며 식은 아래와 같다[4].




 

여기서, 은 말뭉치 에 대한 단어 가 나올 확

률이고, 는 글에서 단어 가 나타나는 횟수이다.  

위 수식에 대한 로그우도(log likelihood, LL)식은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log 

글의 로그 우도의 값이 높으면 그 글은 주어진 말뭉치에

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구문적인 요소

구문적인 요소(Syntactic factor)는 글의 구문적인 측

면을 반영한다[4]. 문장에 구문적인 요소가 많을수록 문

장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구문적인 요소로 문장 당 평균 명사구 수(NP), 문

장 당 평균 동사구 수(VP)를 사용하였다. 명사구와 동사

구는 많을수록 문장이 복잡해지지만 이해와 흥미를 높여

주기 때문에 글의 흥미도를 반영할 수 있는 요소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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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 인쇄물

요소 값 요소 값 요소 값

글의 길이(TL) -0.257
문장 당 평균

명사구 수(NP)
0.335

문장 당 평균 단어

수(WS)
0.315

문장 당 평균

대명사 수(PRP)
0.104

문장 당 평균 단어

수(WS)
0.276 문장 길이(SL) 0.294

로그우도(LL) -0.100 문장 길이(SL) 0.234
문장 당 평균

명사구 수(NP)
0.264

어절 당 어절

길이(CW)
-0.096

문장 당 평균

동사구 수(VP)
0.212

문장 당 평균

동사구 수(VP)
0.158

표 3 읽기 매체별 가독성 결정 요소와 가독성의 관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글의 길이 107 546 326.23

문장 수 1 13 5.63

어절 수 3 47 17.48

표 1 뉴스 기사에 대한 간단한 통계 자료

구분 항목
최저

점수

최고

점수

평균

점수
분산

읽기

매체

스마트폰 2.5 5 3.767 0.432

태블릿 2.5 5 3.867 0.295

인쇄물 2 4.75 3.867 0.490

관점
글의구성 2 5 3.908 0.420

글의흥미 1 5 3.550 0.735

표 2 채점 점수에 대한 통계 자료

문장의 연결성

문장의 연결성(Sentence Continuous)이란 주어진 문장

들이 의미적으로 얼마나 잘 연결 되어있는지를 나타낸

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문

장 당 평균 대명사의 수(PRP)만을 사용하였다[4]. 대명

사는 그 수가 많을수록 문장의 복잡도가 증가하지만 글

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글의 구성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및 가독성 채점 기준

실험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Naver에서 뉴스를 수집하

였다.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연예, 스포츠, 정치 

3개의 카테고리에서 기사 60개를 수집하였다. 표 1은 실

험에 사용된 기사 60개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보여준다. 

가장 길이가 짧은 기사는 107자이며, 가장 긴 기사는 

546자로 평균적으로 326.23자의 기사로 이루어져있다. 

기사 한 개에 최소 1문장부터 최대 13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적으로 5.6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문장은 최소 3개의 어절에서 최대 47개의 어절로 이

루어져 있고 평균적으로 17.48개의 어절을 가지고 있다.

가독성 측정을 위해 학부생 2명에게 스마트폰(5인치), 

태블릿(10.1인치), 인쇄물(A4용지) 총 세 가지 읽기 매

체를 사용하여 60개의 기사를 읽게 하였다. 각 읽기 매

체의 폰트 크기는 동일하게 하였다. 채점 기준은 두 가

지로 다음과 같다.

▶ 주어진 기사는 구성이 좋다.

글이 얼마나 읽기 좋게 쓰여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주요 채점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글의 짜임새나 흐름이 잘 흘러가는지를 중심으로 

채점하였다.

▶ 주어진 기사는 흥미롭다.

주어진 기사의 흥미로움을 채점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독성 측정에서의 글의 흥미도에 대한 언급은 하였지만

반영을 하지 않았다[4]. 하지만 가독성은 글의 구성뿐만 

아니라 글의 흥미도와 함께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는 글의 흥미도 또한 채점 기준으로 고

려하였다.

  점수는 5점(매우 좋다, 매우 흥미롭다)에서 1점(전혀 

좋지 않다, 전혀 흥미롭지 못하다)까지 다섯 개의 등급

으로 각 기준에 대하여 채점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기사

마다 두 개의 기준에 대한 점수에 평균을 하여 가독성을 

매겼다. 표 2는 채점 점수에 대한 통계 수치를 나타낸

다. 글의 흥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최저 점수가 2점 

대였고, 인쇄물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최고 점수가 5

점 이었다. 평균 점수는 모든 항목들이 3점대 후반이었

다. 카파 계수(Kappa value)는 0.626이다.

어휘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로그우도를 계산하기 위해 

말뭉치로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6일까지 

Naver 기사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전체 기사의 

개수는 298,729개이다.

4.2 실험 결과

4.2.1 가독성 결정 요소와 읽기 매체와의 관계

표 3은 가독성 결정 요소와 가독성과의 상관관계를 읽

기 매체별로 나타낸 것이다. 가독성 측정을 위해 사용한 

8개의 요소에서 유의미한 값 중 상관관계가 높은 순서대

로 나타내었다. 먼저 스마트폰의 경우 화면 크기의 제약 

때문에 글의 길이(TL)가 크게 영향을 받음을 볼 수 있

다. 이와 반대로 태블릿과 인쇄물은 화면의 제약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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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글의 흥미 관점에 대한 가독성과 요소간의 상관관계

그림 1 글의 구성 관점에 대한 가독성과 요소간의 상관관계

글의 내용과 관련된 요소들(NP, VP)에 영향을 받음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의 대명사의 경우 수가 많을수록 

문장의 복잡도가 높아지지만, 글의 흐름을 이어주는 역

할을 하므로 가독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태블릿과 인쇄물의 경우 명사구 요소(NP)가 큰 영

향을 주었는데 이는 가독성이 구성과 흥미 점수를 평균

화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사구는 많을수록 독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상관성을 크게 보이게 된다. 문장의 

길이와 문장 당 단어 수가 양의 상관성을 크게 보였는데 

이는 문장 내에서의 설명 등을 자세히 기술함을 의미하

여 가독성을 좋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결과를 통해 

가독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읽기 매체마다 다른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4.2.2 가독성 결정 요소와 글의 구성 관점과의 관계

그림 1은 가독성 결정 요소와 가독성과의 상관관계를 

글의 구성 관점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읽기 매체와 

상관없이 글의 길이가 길수록 글의 구성에 대한 가독성

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글의 구성 측

면에서 글의 길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길이 요소

가 크게 영향을 주어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0.2 미

만의 값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다. 태블릿의 경

우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글의 길이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 문

장의 길이, 문장 당 단어 수, 문장 당 평균 명사구 수 

또한 0.2 이상의 값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인쇄물의 경

우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위 결과는 이전 논문

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4]. 글의 구성 관점에서 

글의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읽기 매체마다 다

른 특성을 보인다.

4.2.3 가독성 결정 요소와 글의 흥미 관점과의 관계

그림 2는 가독성 결정 요소와 가독성과의 상관관계를 

글의 흥미 관점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흥미도의 경우 

읽기 매체와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어절 당 평균 어절 수의 요소가 모든 읽기

매체에 대해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절 당 

평균 어절 길이가 전문용어와 같은 복합명사를 나타내므

로 흥미 측면에서 가독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와 같이 문장 당 평균 명사구 및 동사구의 수

에 대한 요소의 경우 명사구와 동사구의 개수가 많을수

록 글의 흥미를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효과는 인쇄물에서 문장의 길이와 문장 당 평균 단어 수

도 같이 반영이 되어 보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은 세 가지의 결과에 대해 글의 

길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기의 특성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글의 구성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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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쇄물은 요소들이 고루 영향이 끼침을 보이는 반

면 태블릿은 문장 길이, 문장 당 단어 수, 문장 당 평균 

명사구 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음을 보였다. 글의 흥

미도 측면에서는 태블릿의 경우 인쇄물의 크기와 흡사하

여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글의 길이나 로그 우도에서 상관관계의 부호가 달라지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읽기 매

체(인쇄물,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글의 구성, 흥미를 

반영한 가독성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가독성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읽기 매체에 따라 같은 글에 대해서 가독성

을 결정하는 요소와 가독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게다가, 글의 구성과 흥미도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가독성의 요소가 읽기 매체와 글의 관점마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같은 글에 대해 읽기 매체에 따라 가독성

이 달라짐을 보였다. 특히,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에서는 

글의 길이와 같이 표면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을 볼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화면이 큰 태블릿, 인쇄

물은 구문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가독성과 글의 구성 관점에서는 기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글의 길이는 공통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다른 요소들은 기기마다 다르게 영향을 

받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독성과 글의 흥미 관점에 

대해서는 글의 구성 관점과는 달리 기기에 상관없이 일

정한 관계를 가짐을 볼 수 있었다. 

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가독성이란 읽기 매체와 

읽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반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이에 향후 연구로는 다르게 반영된 가독성이 사용자

들이 실제로 글을 읽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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